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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할수 있는 

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서올 중심으로 정의된 표준어라는 경직된 개냄에서 벗어나셔 

우리 한민족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은 물론이겠지만. 지역의 정치 • 샤회 • 문 

특성에 따따 륙δ 게 샤용되어 온 작 지역의 아름τ양 앤써 표현들도 

잡되어야 할 첫씨다， 각 지역의 혹유혔 앉현들을 사투핵판 한 마디로 박대하고 

따지를 붙썩 옥어처럽 천시하는 젓은 λ}울 아전들아 양싼 행세하던 

물이라 생각된다. 오히려 방언의 특수한 표현들이 각 지역의 토산물처럽 값지게 취급된 

다면 우리말은 그 표현력이 더욱 풍부해 질 것이다. 따라서， 새로이 떤찬되는 ‘종합국 

어대사전”은 샤라져 가는 산골이나 벽촌의 발마디 하나하나를 수집하여 그 출처를 밝히 

소위 표준어와 풍양한 위치에 수짝썽으로싸 사전 제목 J대로 짱합적인 사천어 

야란다. 

둘째로 이 사선운 쑤벼의 국어 생활을 아양하게 뒷받침활 수 있능 도구가 되고. 켜어 

생활의 환경 그 자체를 이루기 바란다. 언어는 그 소리까 바탕이 되므로 발음에 대한 

정보가 자세하게 주어져야 할 것이다. 예를 틀면값어치’가 [가버치]로 발음되는지 

짧서치]로 발융썩는쩌샀 혼허 발읍 사췄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‘부엌에’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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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케]로 발음되는지 [부어게]로 발음되는지에 대한 정답은 찾기가 힘들다. 그리고 발음 

은 말하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듣는 입장에서도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. 예를 들면 ‘공 

부하고’가 많은 경우에서 [공부허구]. [공부호구] 둥으로도 들리는데 그저 찰못된 발음 

이라 일축하지 말고 청자의 입장에서도 그 발음이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. 

셋째로 이 샤전은 통일 시대를 대비한 사천이 되어야 한다. 국토의 분단과 이념의 대 

립 속에서 남북한의 언어가 이질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다. 발음과 형태. 문 

법과 의미에서 한민족의 언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현실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. 어 

떤 이는 민쭉어외 이질화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은 남한의 언어 정책을 잣대로 삼아 

북한의 언어 현실을 마름질하는 데 있다고도 생각한다.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일방적 01 

고 생급하께 추진된다면 오히려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게 되리라고 본다. 두 

개가 하나로 되기 위한 첫 단계는 다른 하나의 존재를 인식해 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. 

그리고 그 존재의 인식용 상대방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친다. 언어에는 그 언어 사용자 

의 생활이 반영된다. 언어가 이질화되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해 삶이 이질화되었다는 말 

이다. 남한의 샤전 샤용자들이 통일 시대를 살아갈 때 북한의 생활과 문화률 이해할 수 

있도록 종합국어대사전은 표쩨어와 뭇풀이에서 넉넉하고 포용력었는 모습을 보여야 할 

것이다. 

끝으로 지금까지의 국어 사전은 한자를 찾아본다든가 맞춤법올 알아 보기 위해 가장 

많이 ).~용되었다는 주장이 있다. 사전의 이런 주된 구실은 컴퓨터의 문서 작성기가 이 

첸 대신 해 주게 되었으므로 없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. 그러나 앞으로의 사전은， 

그 형태가 종이 사전이 되었든 컴퓨터에 수록된 사전이 되었든，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되 

리라 생각된다. 그 중의 하나가 통사나 형용사 둥 용언과 관련된 조사의 샤용에 관한 

문법적 정보를 주는 일이다. 국어연구원의 집필지칩은 이에 대한 대폭적인 배려률 하고 

있으므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. 예를 들면. 동사 .가다.가 조사 ‘-에.나 ‘-로.뿐만 

아니라 릎 을 택할 수 었다는 사실을， 그 용례와 함께 그리고 때로는 섬세한 의미 

차이와 함께 기술될 터이므로 이런 사전은 글 쓰는 이에게.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

를 배우거나 샤용하려는 이에께 큰 도용이 되리라 생각한다. 그러면 ‘종합국어대샤전’ 

온 한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세계인올 위한 요긴한 사전이 될 것이다. 

이제 우리의 국어 생활이 컴뮤터 시대 속에서 급변하고 있다. 이 종합 샤전은 금세기 

말의 우리 언어 문화를 총 집대성하는 최후의 종이 사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정보화 

시대를 맞이하는 전자 사전의 기초를 놓아주는 양면성을 지닌 가교적 역할율 하리라 기 

대된다. 이 사전은 또한 각 시대의 귀중한 고전과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 모 

두의 실제 언어 생활을 총망라해 주는 다양한 언어 자료와 이를 체계적으로 가공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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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첨단적인 언어정보이흔 이 둘이 기초가 되어 필요한 만큼의 국어 정보를 쉽고도 

수 있는 뺑티미디어 행식품 구헌꿨 수도 없앓 삿이다. 

이 글은 국압국어연구원에서 안는 집필 지칩을 잃윤 후 쓸 것이다. 써읍에 글슬 쓸 

때에는 사천의 집필 지첨율 받지 못하였융 때였다. 집필 지침올 읽고 난 후에 제안하고 

대부환 J 지침서써 흘어 업음을 보고 나서 머원 속에 썩 요른 

다음 한마디였다. 집필 계획대로 연찬01 성공리에 추진되도록 사전 면찬에 대한 조예 

관심이 갚용 분들이 자기의 재능짜 지갔과 정보충 ò}낌없에 쩨공해 극셔싹 한다튿 방 

기‘솥팍 정보의 ! 이것맙아 불확실성 시대의 무한 정쟁에서 샅아 남을 수 싫 
는 생존의 지혜가 되리라 생각한다. 이는 곧 나의 것이라 생각되는 모든 것을 남과 냐 

때에 것을 꽁유항 수 있게 웹을 씩미하71 때문일 씻 


